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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환원 요구
서산․울산․여수 지자체 10% 이상 제도화 건의 … 교통문제 심각

충남 서산시와 울산시 남구, 전남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석유화학

단지 입주기업들이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.

3개 지자체는 6월30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“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기와 수질 문제, 악

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문제, 농작물 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가 절실하지

만 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국세의 1% 수준”이라며 “국세 납부 총액의 10% 이상을 매년 정기적

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”고 촉구했다.

서산시에 따르면, 2007년 관할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낸 세금은 모두 2조7115억원으로 99.3%인 2조6927억

원이 국세이며 지방세는 도세 13억원과 시세 175억원 등 188억원에 불과한 상태이다.

서산시 관계자는 “석유화학단지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교통문제도 심각한 상태”라며 “열악한 재정여건상 지

자체 자력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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